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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덮는 연장

‘남태’

<남태, 너비 114, 높이 43, 농업박물관 소장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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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태의 개념과 역사

    남태는 씨 뿌린 땅을 다지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. 주로 제주도 지방에서만 사용되었으

나 전남지역 일부에서도 드물게 사용되었다. 남태에 관한 역사 기록이나 자료는 발견되지 

않았으나, 세종 11년에 간행된 『농사직설農事直說』에 나오는 윤목(輪木)이 남태와 유사하다

는 주장이 있다. “3~4월에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윤목(輪木)으로 풀을 죽이고 바닥을 고른 

다음 늦벼를 뿌린다.”는 내용이 있는데 남태를 사용하는 작업과 유사한 설명으로 여겨진다.

2. 남태의 형태

 <남태 부분 ⓒ농업박물관>

남태의 형태는 굵은 통나무를 절단하여 몸통주변에 짧은 나무토막을 촘촘히 박고, 몸통좌우

에 회전고리를 달아서 사람이나 마소가 끌도록 되었다. 짧은 나무토막(발굽)은 8~9개씩 엇

갈리도록 6~7줄을 박았다. 

3. 남태를 이용한 땅 다지기

제주도의 화산재나 모래로 이루어진 토양은 바람에 날리기 쉽다.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씨

를 뿌리고 나서 밭을 밟아주는 ‘밭 밟기(밧림)’가 있었다. 밭 밟기는 조 등의 씨앗을 뿌

린 후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다지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작업이었다. 이렇게 다져진 

밭은 수분의 증발을 억제시켜 수분 함유율을 높임으로써 발아를 도왔다. 조는 파종하고 나

서 잘 밟아주지 않으면 발아도 고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발아가 되더라도 제대로 뿌리

내림[착근]이 되지 않는다.



밭 밝기에는 주로 말이 이용되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말들의 무리를 ‘태’ 혹은 ‘말태’ 라고 

불렀으며, 주로 2~30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. 모자라는 말의 수를 채워주기 위해 말발굽 

형태의 남태를 이용한 듯하다. 보리걷이가 끝난 6월에는 말을 이용한 밧림이 시작되었다. 

밧리는 일에는 반드시 노래가 곁들어진다. 제주도 지역에 내려오는 연희굿 중 하나인 세

경놀이에도 ‘야, 이젠  들이라, 테 들이라, 밧 리자’ 라고 말을 이용한 밧림을 설명

하고 있다.

ⓒ밧림(위: 말을 이용한 밧림, 아래: 남태를 이용한 밧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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